
삼성전자, M&A 적극화한다!
단기 투자로 신규시장 창출 …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

삼성전자(대표 권오현 신종균 윤부근)가 인수합병(M&A)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.

삼성전자는 11월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, IT 전문가 등 400여명을 초

청해 제2회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했다.

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(CFO)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은 “삼성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

인 성장 덕분이었다”며 “지금까지는 M&A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M&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핵심 사업을 성장시키고 신규 사업을

개척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도 “지금은 보수적인 삼성전자이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공격적으로 M&A를 실시

하겠다”며 “상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만 갖고 있다면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”고 말했다.

삼성전자는 지난 3년 동안 10억달러를 투자해 의료기기 생산기업인 메디슨, 뉴로로지카를 비롯한 14사를 인

수한 가운데 앞으로 M&A를 더욱 적극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상훈 사장은 “지금까지는 핵심 사업과 관련된 세트·소프트웨어서비스·콘텐츠, 기술력이 뛰어난 부품 생산

기업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M&A 영역을 확대할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

이어 “M&A 전략을 계속 확대하고 타깃을 넓혀 다양한 부문에서 기회를 포착할 것”이라며 “미래 성장을 위

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최고의 인재도 확보하고자 한다”고 덧붙였다.

삼성전자는 연구개발 투자액이 2010년 80억달러에서 2013년 140억달러로, 연구개발 관련직원 수는 2010년 5

만명에서 2013년 9월 말 9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한편, 애널리스트데이 행사는 2005년 처음 열린 이후 8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권오현 부품부문 부회장, 윤부

근 소비자가전부문 사장, 신종균 IT모바일부문 사장, 우남성 시스템LSI사업부 사장, 전동수 메모리사업부 사

장,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등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

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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